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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중국 사해동춘"공연 KBS홀서 열려

 중국인과 함께 하는 KCNTV
한 중 방 송 ( h t t p : / / w w w .
kcntvnews.com)이 2015년 2
월 1일부터 채널 303번으로 정규
적인 방송을 시작하였다.
 한중방송은 지난 3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해 9월부터 라디오방
송으로 시범방송을 시작하였으
며 현재 뉴스, 다큐, 사회, 문화 등 
교양프로그램으로 라디오와 TV

방송으로 동시에 송출되며 앞으
로는 예능프로까지 추가될 예정
이다. 
 또 준비중에 있는 "동네방네" 프
로는 지역사회의 방송으로 거듭
나게 될 것이다. 
 현재 송출되는 KCNTV한중방송
은 인터넷, 휴대폰, TV로 모두 시
청이 가능하여 재한중국인들과 
한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

으로 기대된다.
 KCNTV한중방송이 개국된 
후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동
민걸 총영사는 축사에서 "오늘 
KCNTV 한중방송의 공식적인 개
국에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축하
를 보냅니다. 제가 요해한데 의하
면 KCNTV한중방송은 재한 화
교, 화인들에게 중국의 정치, 경
제, 문화와 여행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최신뉴스를 전달하는 
방송이며 한국의 최신소식과 한
국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으로 시작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KCNTV한중방송이 보귀하고도 
희망찬 첫 발을 내디딤으로서 앞
으로 더욱 흥미롭고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잘 꾸려 큰 영향력
을 과시하면서 시청자들이 즐겨
보는 방송매체로 꾸려져 화교, 화
인들의 생활은 물론 한중양국의 
교류에 교량역할을 해 줄 것을 부
탁드린다"고 말했다.    /본사기자

 "KCNTV한중방송" 개국 

중국인과 함께 하는 종합채널 방송 

구입문의  : 070-7711-7555,  02-2676-6966

장비특징, 사용안내

◆ CCTV 등 500여개 채널 시청  

◆ 연변TV 3개 채널 시청 가능

◆ KCNTV 한중방송 시청 가능

◆ 컴퓨터없이 TV로 인터넷 가능

◆ 이동하드 영상 TV로 시청 가능

오시는 길 : 대림역 11번 출구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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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역 500여개 채널 시청가능 

대림역 11번

한 민 족
신 문 사

대동초등학교
다사랑

공 원

한민족신문사, 한민족여행사 이전 안내 

 한민족신문사와 한민족여행사는 
지난 2010년 대림동 701-1번지에 
새로운 사무실을 개업한 후 근 5
년간의 운영을 해오면서 여러분들
의 관심과 지지속에서 많은 도움
을 받아오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
시고 성심껏 도와주신 여러분들
의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에 저의 한민족신문사와 한
민족여행사는 여러분들의 성의

에 보답하고자 좀더 널직하고 
찾아오시기가 편리한 지역으로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민족신문사와 한
민족여행사는 어러분들의 기대
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성심껏 
일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전후 사무실 주소 :  (대림동 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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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문화중국·사해동춘(四海
同春)"문화행사가 지난 4일, 서울 
KBS공개홀에서 2000여명의 재한 
중국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
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열린 "문화중국·사해동춘
(四海同春)"활동은 중국 국무원 
교무판공실에서 주최하고 중국
재한교민협회에서 주관하며 주한
중국대사관의 후원으로 진행되었
다. 이번 행사에서 중국재한교민
협회는 중국 공연단의 입국으로
부터 공연행사에 이르기까지 세밀
한 일정배치로 모든 일정을 소화
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문화중국·사해동춘(四海同春)"
행사는 중국정부에서 해외에 나
가있는 자국민들을 위로하고 이

들에게 조국이 언제나 옆에 있으
며 해외에서의 생활에서 반드시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하는데 도
움을 주고자 조직하는 행사로서 
한국에서는 이번이 3번째로 이어
진 행사이다.
 이날 공연에는 중국의 고유명
작 "서유기"의 주제곡을 불러 절
찬을 받았던 국가1급 연예인으로 
잘 알려진 양홍기선생과 몽고족
의 유명한 가수인 부런바야얼선
생, 중국동방가무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곽용가수 등 유명인사
들과 총정치부가무단, 중앙민족
가무단, 운남성 예술단의 공연으
로 장내는 시종 들끓는 분위기속
에서 진행되었다.

 가수들의 우렁찬 노래소리가 울
려퍼질 때마다 장내에서는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나왔고 수
시로 앵콜을 요청하는 재한중국
인들에 의해 출연자들은 자신의 
노래가 이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자부심으로 하여 더욱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첫무대를 장식한 재한중국인들
의 대합창은 그동안 한국생활에
서 고락을 같이 나누면서 고향을 
잊지 않고 그리운 어머니의 품을 
그리는 어린 아이의 마음을 전하
듯 관람객들에게 심금을 울려주
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공연에서는 중국 56
개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장족무
용 "강정에서의 사랑", 하니족의 

무용 "뜨락에서의 속삭임", 따이
족의 3인무용 "소다려", 신강위글
족의 무용 "면사포를 올리며", 무
용 "천수관음" 등 다채로운 무용
과 더불어 양홍기, 부런바야얼, 
곽용, 로연유 등 가수들의 음악에 
2,000여 좌석에서는 연달아 앵콜
소리와 박수소리가 울려퍼졌다. 
 "문화중국·사해동춘(四海同春)"
행사는 중국정부에서 대륙별로 
나누어 진행하는 행사로서 현재
까지 이미 20여개 국가, 60여개도
시에서 200여차례의 공연을 마친 
행사이다. 
 서울공연을 마친 공연팀은 광주
에서 공연한 후 다시 부산으로 건
너가 공연을 마치고 오는 12일에 
귀국하게 된다.           /본사기자

只有网络线可收看中国五百多频道电视节目！  

한국에서 중국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대리점 문의  :  070-7711-7555

요것만 있으면 끝 ~


